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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17-10-20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지 애국은 의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최근에 서울의 광화문 일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수 장면 공연이 공공연하게 거행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보면서 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일 같은 시위대가 김정은의 참수 공연을 자행 했으면 경찰이 저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시위대원들이 “미국 놈들”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담긴 종이를 조각 내는 장면을 시위하면서 “미국 놈들을 한국에서 몰아내자” 등의 악의적인 구호를 외치는 모습은 아무리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가는 한국일지라도 지나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칼럼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여러 번 비판한 사람이고 무조건 대통령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참수 공연은 그 대상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떠나서라도 지나치게 분별없는 행동이었다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200만 명 정도의 한국국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저의 선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북한정권을 이끌고 있는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와 이복 형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북한 정권은 한국에게 적대적인 군사도발을 비롯하여 무수한 협박과 악성비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수령을 참수하는 장면을 공연했다는 보도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자유에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군은 6.25 전쟁에서 33,652 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사는 아니지만 한국을 도우려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군인들을 합치면 36, 914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행방불명의 미군은 8,000 명이 넘습니다.  자국의 군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미국은 1950년부터 1960년까지 40억 달러의 무상 원조를 한국에 제공하여 어려웠던 보리 고개를 이겨나도록 했습니다.  1991년에는 2,330억 달러의 차관을 해주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해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4,830억 달라 치의 상품을 수입 해서 한국이 그 해에 937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도록 했습니다. 다른 해에도 비슷한 무역 흑자를 한국에게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런 미국은 어떤 각도에서 본다 해도 한국의 은인입니다. 그런 미국이 한미 방위 협정을 통해서 한국의 방위를 해주고 있다는 점도 한국인들에게는 대단한 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우방을 몰아내자는 주장도 모자라서 미국의 대통령을 참수하는 공연을 적나라하게 시내 복판에서 자행하는 행위는 해국 행위를 지나서 국가반역행위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한국인에게는 생명을 구해준 은인임을 한 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  
